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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소요시간이 남자 근로자의 혈중
Gamma-glutamyltransferase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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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Commuting Time on Male Worker’s Serum 

Gamma-glutamyltransferas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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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a University Hospital, Incheon

OObbjjeeccttiivveess:: Alcohol drinking, obesity, and reduced physical activity are commonly

related to oxidative stress, which induces plasma membrane-bound protein damage in

hepatic cells and elevates serum γ-GTP. We have a hypothesis that a long commuting

time may induce oxidative stress.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investigate the relation-

ship between commuting time and serum γ-GTP level.   

MMeetthhooddss::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717 male workers who had worked at

Kimpo airport until the year 2000, and had then moved to Incheon airport and were

working there in 2002. The questionnaire included items concerning commuting time,

sleeping time and alcohol consumption. Physical examination and laboratory data were

also collected. 

RReessuullttss:: Serum γ-GTP level wa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commuting

time, body mass index, systolic blood pressure, diastolic blood pressure, hemoglobin, glu-

cose, total cholesterol, AST, ALT and alcohol consumption.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

sis demonstrated that serum γ-GTP level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commuting time,

after considering the other covariates. 

CCoonncclluussiioonnss: Commuting time is one of the factors that affects serum γ-GTP level in

male workers. 

KKeeyy WWoorrddss:: Commuting time, Gamma-glutamyltransfe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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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혈중 gamma-glutamyltransferase(γ-GTP)는

간세포손상에 한 생체지표로 널리 이용되어 왔으

며(Rollason 등, 1972; Sillanaukee 등, 2001:

Whitfield, 2001), 최근에는 γ-GTP가 산소성 손

상(oxidative stress)을 나타내는 생체지표로서 의

미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Borud 등, 2000;

Mikkelsen 등, 2002). 많은 연구에서 γ-GTP와 음

주량과의 연관성이 알려져 있는데(Nakanishi 등,

2000; Nikkari 등, 2001; Sillanaukee 등,

2001: Whitfield, 2001), 그 이유는 에탄올을 섭취

하면 에탄올을 분해하기 위한 효소 사과정에서 산

소성 손상(oxidative stress)에 의해서 유리산소기

(free radical)의 발생이 증가하므로써 glu-

tathione 고갈을 유발하며 간세포내 단백질의 알킬

화(alkylation)에 관여하기 때문에 γ-GTP가 상승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Whitfield, 2001;

Zima 등, 2001). 한편 운동부족 역시 혈중 γ-GTP

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역시 산소

성 손상(oxidative stress)과 관련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Nilssen & Forde, 1994; Wanna-

methee 등, 1995; Pawlak 등, 1998; Oishi 등,

1999; Radak 등, 2001; Mileva 등, 2002). 이

외에도 최근 산소성 손상(oxidative stress)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면서 산소성 손상(oxidative

stress)을 야기하는 인자들이 γ-GTP상승을 유발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특히 산소성 손상

(oxidative stress)과 관련이 있는 비만(Salvaggio

등, 1991; Nilssen & Forde, 1994; Arndt 등,

1998; Daeppen 등, 1998; Nakanishi 등, 2000;

Lee 등, 2001; Conigrave 등, 2002), 흡연

(Arnesen 등, 1986; Nilssen 등, 1990), 지질

사(Nikkari 등, 2001), 당뇨(Perry 등, 1998;

Arndt 등, 1998; Sillanaukee 등, 2001), 혈압

(Ikai 등, 1994; Arndt 등, 1998; Perry 등,

1998; Emdin 등, 2002) 등이 혈중 γ-GTP상승과

연관되는 것이 알려져 있다. 

많은 근로자들이 출퇴근을 위해 일정 시간을 소비

하고 있다. 갈아타거나, 정류장이나 주차장에서 집

이나 직장으로 걸어가는 약간의 시간을 제외하면,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중 부분은 가만히 앉아있

거나 서있게 된다. 따라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

이 길수록 어느 일정시간을 지난 후에는 운동량이

줄어들 것이다. 저자는 운동부족이 산소성 손상

(oxidative stress)과 관련되는 인자이므로, 출퇴근

소요시간이 길어지면 혈중 γ-GTP가 증가할 것이라

는 가설을 설정하 다.

종도에 위치한 인천공항은 2001년 초에 개항하

다. 인천공항의 개항으로 인해 공항업무와 관련

있는 여러 회사들이 김포공항에서 약 40 km 떨어진

종도 인천공항으로 이전하 으며, 이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이 작업장의 변화와 출퇴근 소요시간의 변

화를 겪었다. 인천공항의 근로자는 약 30,000명이

며, 이들은 과거 김포공항에서 동일업무를 수행하다

가 공항의 이전에 따라 근무지가 인천공항으로 옮겨

진 근로자와 인천공항 개항후 신규채용된 근로자로

이루어진다. 종도 내 공항신도시는 현재 건설 중

에 있어 부분의 근로자는 서울, 인천, 김포 등지에

서 승용차 또는 버스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과거 김

포공항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2001년에 부분 직

책, 업무의 변화 없이 작업장의 위치만 인천공항으

로 옮겨졌으므로 출퇴근 소요시간 및 출퇴근 소요시

간의 변화를 보기에 적절한 집단으로 판단하여 이들

을 상으로 연구를 시행하 다.

상 및 방법

상

작업장이 인천공항 내에 있는 5개 회사의 근로자

들을 상집단으로 설정하 다. 이 회사들은 김포공

항에서 급유, 화물운송, 기내식 공급, 청소 등 항공

기 운항에 관한 지상 서비스를 제공하던 회사들로

서, 2001년에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 상자는 2000년 이전부터 김포

공항에 근무하다가 회사의 이전과 함께 인천공항에

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설문에 응답한 1353명 중

2000년, 2002년에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았고, 담당

직무 및 근무형태가 변하지 않은 남자 근로자 717명

을 상으로 하 으며, 연령분포는 30세~39세가

356명(49.6 %)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항공기

승무원은 근무시간 및 날짜가 일정하지 않아 연구

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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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및 검사

회사의 자료를 통해 근로자들의 인적사항과 주소

를 확인하 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김포공항에서 근

무할 때의 출퇴근 소요시간, 수면시간과 음주량, 인

천공항에서 근무할 때의 출퇴근 소요시간과 수면시

간, 이사 여부를 확인하 으며, 신장, 체중, 혈압측

정으로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Kg/m2)와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구하 으며, 혈

액검사를 통해 혈색소, 공복시 혈당, 총콜레스테롤,

AST, ALT, γ-GTP를 측정하 다. 매년 5월에 인

천지역 한 의과 학병원 산업의학과에서 검사가 이

루어졌다. 혈액검사는 같은 병원 임상병리과에서 시

행하 다.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분석은 SPSS for win-

dows 9.0을 이용하여 첫째, γ-GTP와 다른 변수의

관련성을 보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하 다. 둘째,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하여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출퇴근 소요

시간에 따른 γ-GTP의 변화량을 산출하 다. 셋째,

출퇴근 소요시간과 γ-GTP의 관련성 분석을 위해

S-Plus 4.0 을 이용한 일반부가모형(general

additive model)으로 양-반응 관계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출퇴근 소요시간의 변화량에 따른 γ-GTP상

승의 변화는 상 위험도로 구하 다.

결 과

연구 상자들의 출퇴근 소요시간은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근무지가 변경되기 전에는 평균 62.86

분이었으며, 근무지가 변경된 후에는 139.30 분으로

유의한 출퇴근 소요시간 증가가 있었다. 평균수면시

간은 근무지 변경 전 7.45 시간에서 근무지 변경 후

6.61 시간으로 유의한 수면시간의 감소가 있었다. 또

한 2000년과 2002년 사이에 체질량지수(BMI), 수

축기혈압, 이완기혈압, 혈당, 총콜레스테롤, AST,

ALT, γ-GTP의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으며, 헤모

로빈은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γ-GTP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들로는

출퇴근 소요시간(r=0.11), 체질량지수(r=0.27), 수

축기혈압(r=0.18), 이완기혈압(r=0.24), 혈색소

(r=0.12), 혈당(r=0.08), 총콜레스테롤(r=0.24),

AST(r=0.49), ALT(r=0.49), 음주량(r=0.10)이

있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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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abbllee 22.. Change of variables of physical examination and laboratory analysis during 2000-2002

2000 2002 sig.

mean SD mean SD p=

commuting time(minute) 62.86 38.87 139.30 63.10 <0.01

sleeping time(hour) 7.45 1.07 6.61 1.09 <0.01

BMI(kg/m2) 23.32 2.71 23.99 2.79 <0.01

Systolic Blood Pressure(mmHg) 118.73 13.02 126.08 12.77 <0.01

Diastolic Blood Pressure(mmHg) 74.82 9.90 80.12 10.13 <0.01

Hemoglobin(g/dl) 14.76 0.84 14.74 0.87 0.47

Glucose(mg/dl) 96.21 14.51 98.30 16.66 <0.01

T. Cholesterol(mg/dl) 185.33 32.51 197.01 33.26 <0.01

AST(GOT)(IU/L) 21.79 7.80 24.42 8.93 <0.01

ALT(GPT)(IU/L) 26.52 17.43 31.97 20.92 <0.01

γ-GTP(IU/L) 30.41 25.73 41.66 35.50 <0.01

TTaabbllee 11.. Age distribution of study participants

age
Number (%)

(N=717)

-19 0 (0.0)

20-29 96 (13.4)

30-39 356 (49.6)

40-49 220 (30.7)

50-59 45 (6.3)

60-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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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결과에서 γ-GTP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른

변수들과의 다변량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γ-GTP

는 출퇴근 소요시간(β=0.04), 체질량지수(β=1.12),

이완기혈압(β=0.38), 총콜레스테롤(β=0.13), AST(β

=1.30), ALT(β=0.25), 음주량(β=0.03)과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내었다(Table 4).

체질량지수,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총콜레스

테롤, AST, ALT, 음주량의 향을 보정한 출퇴근

소요시간에 따른 log(γ-GTP)값의 변화를 살펴본 결

과 출퇴근 시간이 60 분 이상인 경우에는 소요시간

증가에 따라 γ-GTP 값이 상승하는 양-반응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었다(Figure 1). 

공항이주 전인 2000년 당시 정상 γ-GTP값(10̃

87 IU/L)을 나타내었던 685명의 남자 근로자에

하여 출퇴근 소요시간 변화량을 60 분이하, 60 분초

과로 구분한 후, 공항이주 후인 2002년의 γ-GTP값

을 정상(10̃87 IU/L)/비정상(88 IU/L 이상) 군으

로 구분하여 비교위험도를 구하 다. 분석결과 출퇴

근 소요시간이 60 분이하로 증가된 군보다 60 분을

초과하여 증가된 군에서 γ-GTP값이 비정상으로 될

비교위험도는 2.20(95% CI : 1.14-4.23)로 나타났

으며, 기준을 90 분, 120 분으로 구분하면 각각

2.43(95% CI : 1.34-4.38), 2.57(95% CI :

1.36-4.86)로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고 찰

산소성 손상(oxidative stress)은 유리산소기

(free radical)의 발생을 증가시켜 이를 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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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abbllee 44..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γ-GTP and covariates

Beta SE t sig( p = )

Commuting time 0.04 0.02 2.40 0.02

Sleeping time -1.19 1.02 -1.17 0.25

BMI 1.12 0.44 2.56 0.01

BP(sys) 0.03 0.11 0.31 0.76

BP(dia) 0.38 0.14 2.68 0.01

Hemoglobin 1.06 1.33 0.80 0.42

Glucose 0.10 0.07 1.44 0.15

T. chol 0.13 0.04 3.80 <0.01

AST(GOT) 1.30 0.20 6.47 <0.01

ALT(GPT) 0.25 0.09 2.74 0.01

alcohol intake 0.03 0.01 2.54 0.01

constant -111.91 25.10 -4.46 <0.01

TTaabbllee 33..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γ-GTP and covariates in 2002.

Variab Pearson’s coefficient

Commuting time (minute) 0.11*  

Sleeping time (hour) -0.06

BMI (Kg/m2) 0.27�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0.18�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0.24�

Hemoglobin (g/dl) 0.12*

Glucose (mg/dl) 0.08*

T. chol (mg/dl) 0.24�

AST(GOT) (IU/L) 0.49�

ALT(GPT) (IU/L) 0.49�

alcohol intake (cc/week) 0.10*

* : p< 0.05        � : p<0.01

TTaabbllee 55.. Relative Risk of abnormal γ-GTP values according to the change of commuting time

Time change Relative risk χ2 df p-value

cut :  60min (~60min / 61min~) 2.20 (1.14~4.23) 5.87 1 0.02

cut :  90min (~90min / 91min~) 2.43 (1.34~4.38) 9.12 1 <0.01

cut : 120min (~120min / 121min~) 2.57 (1.36~4.86) 8.66 1 <0.01



glutathione의 고갈을 일으키고 glutathione의 평

형유지에 관여하는 γ-GTP의 상승을 유발한다고 알

려지고 있다(Borud 등, 2000; Zima 등, 2001).

즉 산소성 손상(oxidative stress)에 의해 γ-GTP

의 상승이 일어나며, γ-GTP는 산소성 손상(oxida-

tive stress)을 나타내는 하나의 생체지표(biologic

marker)로서 볼수 있는 것이다. 

산소성 손상(oxidative stress)을 유발하는 인자

들은 운동부족(Nilssen & Forde, 1994;

Wannamethee 등, 1995; Pawlak 등, 1998;

Oishi 등, 1999; Radak 등, 2001; Mileva 등,

2002), 비만(Salvaggio 등, 1991; Nilssen &

Forde, 1994; Arndt 등, 1998; Daeppen 등,

1998; Nakanishi 등, 2000; Lee 등, 2001;

Conigrave 등, 2002), 흡연(Arnesen 등, 1986;

Nilssen 등, 1990) 등이 있다. 출퇴근 소요시간이

길면 소요시간의 부분을 가만히 서있거나 앉아있

는데 소비하게 되며, 또한 출퇴근에 소비하는 시간

이 길어 다른 활동을 하는 시간의 감소를 불러와 운

동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출퇴근 소요시

간의 증가는 운동부족을 유발하여 산소성 손상

(oxidative stress)이 증가될 가능성이 많다.

본 연구에서 출퇴근 소요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γ-

GTP와 연관이 있는 음주량, 체질량지수, 혈압 등

다른 요인들의 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γ-GTP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퇴근 소요시간이

60분 이상일 경우, 출퇴근 소요시간과 γ-GTP간에

양-반응관계도 잘 나타난다. 즉 출퇴근 소요시간의

증가는 γ-GTP의 증가를 유발한다는 본 연구의 가설

에 부합한 결과이다. 반면, 출퇴근 소요시간이 60

분 이하일 경우는 출퇴근 소요시간이 길수록 혈중 γ-

GTP의 감소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출퇴근에 소요되

는 시간이 60분 이하에서는 소요시간이 길어질수록

운동량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나 출

퇴근 소요시간이 60분 이하인 집단이 전체 717명중

28명(3.9 %)에 불과하여 충분히 신뢰성 있는 결과

는 아니다.

출퇴근 소요시간에 의한 건강 향을 조사할 때 연

구 상자 선정에 있어 이사, 근무지 변경, 이직등이

있었던 근로자를 연구 상으로 한다면 이사, 이직

등 그 자체에서 기인하는 건강 향과 출퇴근 시간변

화에서 오는 건강 향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또한

연구 상자를 확보하는데도 시간 및 양적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의 상자들은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동시에 많은 근로자들이 출퇴근 소요시간의 변화가

생겼으며 소요시간 변화의 정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이전자체에 의한 향은 모든 근로자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퇴근 소요시간의 건강

향을 평가하기에 좋은 집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γ-GTP는 운동량과 역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알려져 있는데(Wannamethee

등, 1995), 근무지 변화 전후의 운동량이 조사되지

않았고, 조사되었다 할지라도 연구 상자의 74.4 %

인 599명이 비사무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운

동량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 다변량 회귀분석에서

음주량이 γ-GTP에 미치는 향이 유의하지만 낮게

나타난 것(β=0.025)은 음주량 조사에 있어 피검자가

주장하는 음주량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지방

간 등 건강 향 평가에는 피검자가 주장하는 음주량

보다는 γ-GTP가 더 유용하다는 보고(Ikai 등,

1995; Emdin 등, 2002)등을 볼 때, 설문에 의한

음주량 조사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공항이전 후 2002년에 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자

를 상으로 하여 2000년, 2002년의 검사결과를 추

적하 기 때문에, 심한 건강악화로 인해 2002년 검

진 전에 퇴직, 휴직을 한 근로자들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악화와 출퇴근 소요

시간과의 관련성은 일정한 방향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요소가 교란변수로 작용했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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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iigg.. 11.. Relationship between commuting time

and estimated change of log(γ-GTP).

Dotted lines indicate 95% confidence

interval.

commuting time (minute)



능성은 거의 없다.

본 연구 결과, 기존에 알려진 음주량의 지표, 담

도 폐쇄의 증거, 체질량지수의 증가 지표로서의 γ-

GTP의 효용성 이외에 산소성 손상(oxidative

stress)을 반 하는 생체지표로서 이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주, 흡연, 운동부족, 체질량지수 등

은 산소성 손상(oxidative stress)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과 γ-GTP

와의 연관성에 해서는 과거의 연구들에서 잘 나타

난다. 즉, γ-GTP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되

는 산소성 손상(oxidative stress)의 지표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의 보고에서 출퇴근 소요시간의 증가로 인한

건강 향은 심혈관계 질환 가능성(Kageyama 등,

1998), 수면시간의 감소 및 고혈압과의 관련성

(Walsleben 등, 1999), 혈압 및 업무수행능력과의

관련성(Novaco 등, 1979) 등이 알려진바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장시간의 출퇴근은 산소성 손상

(oxidative stress)을 유발하며 혈중 γ-GTP를 상

승시키는 건강 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γ-GTP는

조기퇴직과 조기사망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지표이

며(Arndt 등, 1998), 뇌경색(Jousilahti 등,

2000; Emdin 등, 2002), 관상동맥질환(Jousilahti

등, 2002), 고혈압(Ikai 등, 1994; Arndt 등,

1998; Perry 등, 1998; Emdin 등, 2002), 당뇨

(Perry 등, 1998; Arndt 등, 1998; Sillanaukee

등, 2001) 등의 질병과도 산소성 손상(oxidative

stress)과 관련하여 연관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들 질

병을 예견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긴 출퇴근 소요시간은 뇌경색, 관상동맥질환, 고혈

압, 당뇨 등의 질병과도 장기적으로는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에서 출퇴근 소요

시간의 증가에 의한 산소성 손상(oxidative stress)

은 운동량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가정하 으므로,

장시간을 출퇴근에 소비하는 근로자의 경우 출퇴근

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거나 운동량을 늘리는 것이

이들 질병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연구 상자에 한 지속적 추적, 운동량에

한 정확한 조사 및 흡연 등 생활습관에 한 조사

를 보완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난 출퇴근 소요시간

증가에 따른 γ-GTP의 증가와 이에 따른 건강 향

가능성에 한 연구를 전향적으로 수행해나가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요 약

목적: 음주, 비만, 운동부족 등 체내에 산소성 손

상(oxidative stress)을 유발하는 인자들은 산소성

손상(oxidative stress)의 기전을 통해 간세포내 단

백질 손상을 주어 혈중 γ-GTP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퇴근 소요시간의 증가는 운동량 감

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출퇴근 소요시간의 증가가

혈중 γ-GTP 상승을 유발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 다.

방법: 근무지가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옮겨

지고, 직무 및 근무형태가 변하지 않은 5 개 회사

남자 근로자 717명을 상으로 하여 김포공항 근무

당시 시행한 체격검사, 혈액검사 결과와 현 인천공

항 근무중 시행한 체격검사, 혈액검사 결과 및 근무

지 이전 전후의 출퇴근 소요시간, 수면시간, 음주량

설문 결과를 이용하여 출퇴근 소요시간이 혈중 γ-

GTP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결과: 공항 이주전 평균 출퇴근 소요시간은 62.86

분이었으며, 이주 후에는 139.30 분으로 유의한 출

퇴근 소요시간 증가가 있었다. γ-GTP와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들로는 출퇴근 소요시간

(r=0.11), 체질량지수(r=0.27), 수축기혈압

(r=0.18), 이완기혈압(r=0.24), 혈색소(r=0.12), 혈

당(r=0.08), 총콜레스테롤(r=0.24), AST(r=0.49),

ALT(r=0.49), 음주량(r=0.10)이 있었다. γ-GTP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른 변수들과의 다변량 회귀분석

을 시행한 결과, γ-GTP는 출퇴근 소요시간, 체질량

지수, 이완기혈압, 총콜레스테롤, AST, ALT, 음

주량과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내었으며, 출퇴근 소요

시간이 60분 이상일 경우 출퇴근 소요시간과 γ-

GTP 간에 양-반응관계가 나타났다. 공항이주 전인

2000년당시 정상 γ-GTP값을 나타내었던 685명의

남자 근로자에 하여 출퇴근 소요시간 변화량이 60

분이하, 60 분초과로 구분한 후, 공항이주 후인

2002년 γ-GTP값이 정상/비정상 군으로 구분하여

비교위험도를 구한결과 출퇴근 소요시간이 60 분이

하 증가간 군보다 60 분초과 증가한 군에서 γ-GTP

값이 비정상으로 될 비교위험도는 2.20(95% CI :

1.14-4.23)로 나타났으며, 기준을 90 분, 120 분으

423

김상훈 등∙출퇴근 소요시간이 남자 근로자의 혈중 Gamma-glutamyltransferase에 미치는 향



로 구분하면 각각 2.43(95% CI : 1.34-4.38),

2.57(95% CI : 1.36-4.86)로 비교위험도가 증가하

다. 

결론: 이 결과는 남자 근로자에서 출퇴근 소요시

간의 증가가 운동부족을 초래하며, 혈중 γ-GTP 상

승를 일으키는 인자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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